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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 

다. 자연재해， 테러로인한아픔과공포의순조F들이 있었지만우리는오직 십 

자가만을 가슴에 품고 달려왔습니대팀후 4:1에. 비록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지만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고난의 십자가 

를 질 수 있었습니대고후 9:8). 이제 우리는 더욱더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 
며 다가올 2006년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생동할 수 있도록 간절 

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뭇으로 복음의 신 

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 1:2η 

님}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새롭게 H맨 두 기퉁의 말씀을 口}음에 깊이 새겨 

더욱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배 찬송이 찬송가 

25장에서 34.장 “전능왕 오셔서”로 바핍니다. 이 찬송으로 시작될 모든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가슴에 갚이 새겨진 두 기둥의 말원시 18:1, 빌 

1:21)01 ‘찍개랜} 천국이 가끼왔느니라~(마 4:t께， 꾀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 
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짜 16:24)의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일(1월 1일}은 2006년 첫 예배이자 제1차 성찬식이 1부에서 5 
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한 2.3부에는 전 가족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각 가 

정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 

하시고 특히 성찬식이 진행되는 만큼 자녀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하여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이 되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제 

직들은 혼잡을 피하여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영아 · 유아 · 유치부는 자 

체예배가있습니다. 

말좀과 한gf으로 풍성었던 쿄리스마스 

우리는 지난 8월부터 성탄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탄 메시지를통한은혜는 더 
욱컸습니다.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의 은혜를너희가알거니와부요하신자로서 너희를위하여 가난하게 되심 

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히심이니라?'(고후 8:9)의 말씀으로 n월 27일 주일부터 시작된 성 

탄 메시지는 이사야가 본 크리스마스μ} 7:1띠， 때가 차매(갈 4:4，잉， 두 부류의 지혜자(마 2:1-6), 두 어머니의 만 
남(녹 1:39-45), 요셉에게 나타난 천λH마 1:18-25) 은혜를 받은 재녹 1:26-3이， 그리스도의 탄생까 1:23-25),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녹 1:78.7에 왜 말구유?(녹 2:7), 그 이름 예쉬마 1:21), 기적의 뱀녹 1:1-

2이 목자들과 죄인들에게 임한복음(녹 2:10， 11)까지 오직 말씀을통한은총의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교회들조차 화려한 파티가 있는 성탄을 찾는 이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햄 말구유에 나신 

구주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말씀은우리에게 참 평안과구원의 기쁨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은총이었습니다. 큰 은 

총을 입은 우리들은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공예배 특히 새벽예배와 금요집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저16차학습셰례식 
오늘(25일A 찬양예IIJH시 

2005년 마지막 흐엽서|례식이 오늘 찬g뼈|배 시에 

있습니다 모든 교육과 문답을 마치신 분들은 반드시 

오후 4λ13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진행되며， 교육 

과 문답을 마친 분은 아기와 함께 2시 30분까지 오시 

기 바랍니다. 이번에 세례와 입교 및 개종을 하신 분은 

다음 주일(1월 1일)에 있을 2006년 제1차 성찬식에 잠 

여할수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짝수 달 넷째 주일 찬g뼈빼 

시에 ii탑세례식이 있으며， 유아세례자를 위한 입교와 

개종의 시간도 있습니다 또한 홀수 달 첫째 주일 1부 

부터 5부 예배와 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성찬식이 있 

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거룩한 예식인 성찬식은 세례 교인 및 무흘 입 

교인에 흔념뼈 효뼈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 

고 밍음으로 효뼈해야 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흐탑세례 

식과 2006년 첫 성찬식을 준비하는 지금 더욱더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우 

리에게 베물어지는 귀한 은총을 사모하는 시ζ!D I 되시 

기 바랍니다 세려|와 성효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신 

분은 교육국이나 담당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하시먼 친 

절히 안내해 드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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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Next Su빼y I 

1 HA VE SINNED 
1 will get up and go to my fathe r, and will sαY to him, ‘Fathe r, 

1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Luke 15:18) 

The staπ of a new year is a good time to make changes, espec디|떠a허메11 

you마」πr Chr끼istian life. Jesus asks you to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Him. Denying yourself implies that you are a sinner, someone 

who realizes he or she is nothing without Jesus. The act of denying 

yourself is a very good confession. Sadly, many Christians say they are 

sinners, but they never repent. They say the words but they do not act 

upon them. They do not realize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sin . After 

Adam sinned, he and his descendants could only beget sinners, so that all 

humans are under the sentence of death, the penalty of sin, “ Therefore, 

just as through one man sin entered into the world, and death through sin, 

and so death spread to all men, because all sinned"(Rm. 5:12} . Sin is a 

powerful and terrible thing. One man ’s disobedience, eating a tiny piece of 

fruit, affected the whole world! Thankfully, there is hope. The Bible tells us, 

“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l Jn . 1 :9} . As a believer, when 

you sin and really confess your sin before God, He will wipe it away. 

Without repentance, there is no cleansing . Your life goes away from God 

and continues toward sin . When you open the Scriptures, you can see 

many illustrations of what an unrepentant heart looks like 

Look at Pharaoh, the mighty Egyptian king , who confessed before 

Moses, “ 1 have sinned this time; the Lord is the righteous one, and 1 and 

my people are the wicked ones"(Ex. 9:27}. After God sent seven plagues 

against this man and his people, he finally confesses the truth , but his 

confession was not rea l. He was scared of God's punishment and wanted 

Moses to intercede on his behalf. As soon as Moses stopped the Lord ’s 

punishment, he and his people sinned again, “ But when Pharaoh saw the 

rain and the hail and the thunder had ceased , he sinned again and 

hardened his heart, he and his servants"(Ex. 9:34}. Li ke Pharaoh, many 

Christians like to use religion for their own benefit. They confess, but then 

take advantage of God's mercy. Even after God sent the tenth plague, 

death, Pharaoh continued toward sin . His last destination was the Red Sea. 

He chased after the Israelites, and died in his pursuit. His grave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Red Sea. 

King Moab offered Balaam, a prophet of God, treasure to come to his 

land and curse Israel. Balaam asked God what he should do, and God told 

him not to go. When the king came t 

1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this is what 1 did; 

when 1 saw among the spoil a beautiful mantel from Shinar and two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a bar of gold fifty shekels in weight, then 1 

coveted them and took them; and behold, they are concealed in the earth 

inside my tent with the silver underneath it"(Jos. 7:20&21} . Achan saw, 

took, and hid the things which he was not to have. Adam saw the 

forbidden fruit, took it and ate it, then tried to hide his sin from God. Sin 

takes this course in eve미one. Proverbs 28: 13 warns us, "He who conceals 

his transgressions will not prosper, but he who confesses and forsakes 

them will find compassion ." 

When Sa비 was commanded by God through Samuel to utterly destroy 

the Amalekites, he did not completely obey. He confessed to Samuel, “ | 

have sinned, 1 have indeed t ransgressed the command of the Lord and 

your words, because 1 feared the people and listened to their voice"(l 

Sam. 15:24}. Saul was more scared of people than of God. Later on , he 

confessed again , "1 have sinned. Return, my son David, for 1 will not harm 

you again because my life was precious in your sight this day. Behold, 1 

have played the fool and have committed a serious error" (1 Sam. 26:21) 

He confessed his sin, but just a short time later tried to kill David again. His 

confessions were really good, but he did not really repent. He lost his 

kingship and kingdom, and more importantly the Spirit of God within . 

Judas, the one who betrayed Jesus, confessed , "1 have sinned by 

betraying innocent blood" (1\11 t. 27:4). After his confession, his pride made 

him kill himself . Many people appear as innocent victims who have 

repented, when in fact they have not. After David committed adultery, he 

truly repented to Nathan, "1 have sinned against the Lord"(2 Sam. 12:13}. 

His heart was sincere, and God blessed him, but he did not go without 

punishment. He suffered the death of his firstborn son by Bathsheba. 

The son in today’s Bible verse recognized and confessed his sin to his 

father, "Father, 1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1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Here is a man who truly repented. 

There is no pride in his heart. He sees himself as his father’s servant, not 

his son . After falling deep into sin, he returns to his father. His pride is hurt, 

but he denies himself. He changes from an arrogant youth to a humble 

son . 

Isaiah 1: 18 says, “ Come now, and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as scarlet, they will be as w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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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융 후밀 성교 

l 다음 주일 셜교 l 

UI'1 별확 흩}였JJ오니 
“내가 일어나 야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누가복음 15:18) 

새해의 시작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로운삶을 시작할수 있는좋은 기회입니 

다.예수님은우리에게자신을부인하고자신의십자기를지고주님을따를것을요구하십니 

다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 그리 

스도 없이는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시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행동 ̂~체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결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은 말뿐이고 행 

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믿써l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온 인류는 죄 

의 형벌인 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잎싸 죄가 세%에 들어오 

고 죄로 밀미잎}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밍에 모든 사람 

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죄는 이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을 7~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의 불순종， 곧선악괴를한 입 베어 먹은사건이 온 인류의 운명을바꿔 놓고밀댔습니다! 그 

러나감사하게도아직 희%에 남아있습니다. 성경은말합니다. ‘만일우리가우리 죄를자 

백하면 저는 미쁘시고의로우사우리 죄를λ파씨며 모든불의에서 우리를깨앤l 챔 것이 

요~' (요일 1:에. 이 밀씀대로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해 

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히십니다. 회개가 없다면 죄 사함의 

은총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더 죄악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회개치 않는심령이 어떠한지에 대해수많은예를보여 줍니다. 

바 로 강력한힘을 지녔던 애굽왕바로를보십시오. 그는모세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 

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외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익F하도다’(출 9:2η. 하나님 

께서 바로와그의 백성들에게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신 후에야 마침내 그는 진실을자백했습 

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시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웠고자신을위 

해모세가중재해주기를원했을뿐입니다.그래서모세가하니님의재앙을멈추자마자바로 

와 그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합니다 ‘바라 비와 우박과 뇌성의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 

죄히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보}이라!'(출 9:34).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죄를 자백하지만 그 후 히­

나님의 은총을 이용하려고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신 후에 

도 바로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홍해였습니다. 바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추격해왔고마침내그앤l서죽음을맞이했습니다. 결국그는홍해한기운데에 

묻히고말았습니다. 

발 람 모압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발럼에게 자신의 나라<:>11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한다면 

많은보화를주겠노라고제안했습니다. 발람은하나넘께 어찌해야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은 H랩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왕이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며 두 번째 발람을 찾 

아왔을 때， 발람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히셨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행함을 보고 분노히셨습니다. 하나님의 λ}자가 그의 길을 믹아서 

며 하나님께서 발림이 가는 동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일깨우자 발람은 하나님의 사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니이다 당신이 니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 

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띤 나는 돌아가겠나이다’(민 22:34). 발람은 자신이 범 
죄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의 마음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 

다는 거짓 교사들을 비난할 때 불법을 행한 예로 발람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씬저 이 사람들 

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갔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 

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유 :11). 빌범은 하나님의 선지지-로 택함뺑t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과 탐욕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거짓 교사들을 책망할 때 빌램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이들 빌댐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 

의 산을 사링F하다7r’ (벤후 2:1잉.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시 

인합니다. 그러나 발람처럼 그들도 결국은 이기적인 길로 가고 맙니다. 그들의 지아가 그들 

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간 이스랩 민족이 여라고를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폈l 있는 어떤 것도 취하l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는 가니안 땅의 첫 열매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백성들은어떤전리품도가져갈수없었습니다.하나님은여호수이를통해모든이스라엘 백 

성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과 그의 기족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아간은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7.~.히 행하였나이다 내 

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 

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수 7:20-2D. 아간은 가져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취 
했으며，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아담 또한 금지된 과일을 보았고， 그것을 가져 가 먹었으 

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숨기려고했습니다. 죄는헝상모든사햄께 이러한경로로 

침투합니다. 잠언 28:13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지는 형통치 못하나 죄 

를지복하고 벼리는지는발상히 여김을받으리라” 

사 울 λl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아말렌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전적으로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사무엘에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 

이다’(삼상 15:24). λ}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뚫 더 두려워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돌아오라 네가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하였으니 대단히 잘 

못되었도다’(삼상 26:2D. 그는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짐시 후 디시 다윗을 죽 
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참으로 진실해 보였으나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왕위와왕국을잃었습니다 뿐만아니라더중요한하나님의 영을잃고밀뱃습니다. 

유 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 

하였도다’에 27:4). 그는 이렇게 고백한 후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X않하고 말았습니다. 

많은사람들이 모든것을회개한사람처럼 행세"ð~^1만실상은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맛세 

바를 범한 뒤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진정으로 뉘우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삼하 12:13). 그의 미음은 진실했고 하나님은 이런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징 

계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맛세바에게서 난 첫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 

습니다 

호|개히라 오늘본문말씀에 나오는이들은자신의죄를깨닫고아버지께고백합니다 ‘아 

버지여 내가 하늘과 이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이들이라 일걸음을 감 

당치 못하겠나이다" 0] 0 ]들은 진실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口냄속에는 자존심。l 전 

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버지의 이들이 아닌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 

고간청하였습니다. 죄악의 깊은수렁 속에 빠진후에야그는아버지께로돌아가게 되었습니 

다. 그의 자존심은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는오만한젊은이에서 겸손한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돌O~.오라 0 ]시야 1:18은 말합니다 ‘X라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주홍 같을찌라 

도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흥 같이 붉을찌라도 앙털 같이 되리라’ 우리는 죄악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모든 죄의 갔은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달아 

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기십시오. 단지 입술로만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새해의 첫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해 토론 

하며 변론하자고 말씀히쇠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디 주님 앞에 

나아가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와자존심으로는 도저히 살아갈수 없 

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히십시오. 주님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히십시 

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며 매순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할수 

있도록도우실 것입니다. 

사링Pδ넌능 성도 여러분， 부드럽고 따스한목소리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주님의 음성 

이 들리십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지 

켜보고 계십니다. 시간은살과같이 날아가고 순간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어두움이 몰려오 

고 떠나야 할 시죠}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라， 오라， 지친 자여 집으로 돌아 

오라 우리 주님은애타게 죄인들을부르고계십니다. 부드러운목소리로집으로돌아오라고 

권고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히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 

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며 하늘의 것을찾。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2006년한해뿐만아니라영원히 우리와함께 하기를축원합니다. 아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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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름예수 
“of들을 낳으리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7f 자71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f이상이라 하나라"(마 1:21) 

요셉은 일생 일대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모든 일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마 1:19).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밀탤다. ‘다윗의 자 

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 

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 1:20.2D.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이 
다. 이 말씀을 믿는가? 요셉은 믿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 

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 1:24.25). 하나님의 음정은 말씀을통해서 수없이 증거되 
고있지만우리는요셉이살던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처럼 진실로믿지 않고 

있다.다메섹에서바울은주님의음성을들었다. ‘2많아시울아네가어찌하여나 

를 핍빅F하느냐’(행 9:4). 이 음성을 듣고 회개한 비울은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주의 음성에 자신의 뭇과 

계획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혐l 순종따 사단의 공격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우리가말엠서 떠나는순간우리는넘어진다. 

세례 요한을보라. 그는예수님처럼 기적 같은상햄서 태어났고， 30년간굉야 

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실댔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며， 그 중심에는 항상 메시야가 있었다{요 1:29, 마 3:17).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였고，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모슐11 대해서 누가 

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녹 7:19). 감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자신의 민족을로마의 정권에서 회복시켜 줄메시야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왕국을 소망하였다. 그러나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자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행동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우리는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못하다. 우리는세상의 축복을 더 갈 

pJ하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자. 예수님은 이 땅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이것을 믿는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세상 

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넘어질 수믿써l 없었다. 우리도 당 

연히 념어진다. “누구든지 니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녹 

7:23).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께 영광돌리는 삶이 되어야한다. 확실한 신앙의 증거 
가 우리 기슴에 있어야 한다. 그 획실한 증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뿐이 

다. 

이름의 근원/ 예수라는 이름의 근원에 대해서 모세는 민수기에서 기록하였다{민 

13:8)히. 여호수아는 신익에서 구원자 예수로 표현되었다〈요 3:16).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다. “ ... 우리 죄를위하여 자기 봄을드리셨으니”낄1:4).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다. 인격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발전， 타협의 종 

교가 아니다. 지옥에서 천당 죽음에서 영생 저주에서 축복이다. 나.o}.지는 것이 아 

나며 윤리， 철흐L이 아니다. 성경이 밀히는것은오직 십자가를통한거듭남이대요 

3:잉.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대제시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올라가는 것 

이대히 2:1'7). 죄를고백쩨 않으면 나와예수님은 전혀 상관이 없다. 죄를구속하 

시는 자는 오직 예수뿐이다. 자신의 악함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 

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자(행 2:38).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다. 

크리스마스자체가놀라운 선물이다. 은혜는 죄의 용서이고 진리는 영원히 사는 것 

이대요 1:17). ‘죄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 

리에게는하나님의능력이라’(고전1:1잉. 여호수이는종으로태어났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그를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요단강을 

건녔다. 적군 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막힌 담을 허 

물어뜨리셨다. 하나님의 백성을승리로 이끌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했는가? 많은 이적을 행히셨다. 

병든자를고치셨다.죽은자를살리셨다.자연을다스렸다 죽음의권세를이기셨 

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 영원의 진리를 보여 주셨다. 영원， 진리를 가르쳐 주 

셨다. 오직 예수뿐이다{행 4:12). 다른 이름은 없다. 죄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 

어 주셨다{엠 2:14).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 
고 계신다{히 7:24，2잉. 진리로 돌아가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익면}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육신의 모 

양으로보내어 육신에 죄를정하사육신을쫓지 않고그 영을쫓아행하는우리에 

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3.4). 전통을 쫓는 것이 아니 
라성령을쫓아기야한다. 

우리에게 예수는-1/ 우리의 설b써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가득한가? 재림을 기 

다리고 있는가?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우리가사는이유와죽는이유가예 

수가되어야한다썰전 4:13 때. 띠라서 모든문제의 해답은예수님께 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으 

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야한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구원하시 

기 위해서 오셨다〈빌 2:10).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렸다. ‘폐수 그리스도의 계시 
라이는하나님이 그에게주사반드시 속히 될 일을그종들에게 보이시려고그천 

사를 그 종 요한11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겨l 1:D. 앞으로 될 일에 관해서 말씀 

하시며 자신을 증거하신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지를 보내어 이것들 

을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나는다윗의 뿌리요자손이니 곧광명한새벽 별이 

라 하시더라끼계 22:16). 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 
고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며 영원을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 

신다.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한다. 갈라디아서 1:1,7-9; 2:16 ; 

3:1,22,28 ; 4:9-11 ; 6:14，17의 말씀을 찾아서 마음에 새기라! 이 복음의 말씀을 분 

명히 전히라! 은총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 말구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보리에 

서 영원한 생명을 찾자.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이름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자 

‘끽로우신 예수는 펑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찬 126장J. 

t" ..，..~ ’~Jtl 탱훌11~ 니;;~! 

어랄 적 밤마다 시달렸던 죽음의 대한 공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기쁨은 이루 말 

할 수 없었다. 그러기 에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믿음이 없었던 가족들의 핍박과 

마귀의 시험 앞에 한 순간에 누나와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마귀를 대적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믿음 때문이었을까? 결국은 내 스 
스로 그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것이 지금도 가슴이 시리도록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15년간의 방황의 세월들， 매 순간순간 ‘돌아오 
라’ 며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이제야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얼마나 못난 삶을 살았던가? 보잘것없는 자이며， 이제는 처벌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오랜 세월 무엇을 찾고자 그리도 헤매었던지， 배부르지 않은 것으로 은을 달며 썩어질 것으로 수고하던 나의 모습이지 않았던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새벽마다 들려온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어두운 밤 캄캄 
한 밤중이었던 나를 만나 주셨던 차가운 새벽 ! 그것은 곧 실로암의 기적 이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은 나를 오직 참 빛 

이신 예수님만바라보게 하였다. 나의 삶을온통 예수님으로가득채우기에 충분하였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가슴속깊이 채울수 
있는 은총이 넘치는 새벽이었던 것이다.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주님께로 달려간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김화선(정년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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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위원회는충현교회의 예배와집회 시에 오케스트라및 연주대의 영적 찬앙 

과 연주에 관한 일을 섬기는 위원회입니다. 찬%때핀왜l스트라， 연주대 포함) 

찬양으로 예배와 집회 시에 성도들을 대표하여 주의 영광과 구속의 기쁨과 감사 

를주님께드리게 됩니다. 찬양대의 표정과자세 등온몸으로 기쁨과감사와찬양 

으로 표현함은보혈의 은혜를받은 신자로서 너무도자연스러운모습입니다. 

나와세상은 간곳 없고 구속한주만드러내는 겸손한찬양 
온전한찬OJ을드리면찬양외에는모든세상잡념은사라집니다. 이렇게찬양 

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자 합 

니다. 내가 매일 육체의 소욕을죽이고 성령의 소욕을쫓아실F아도， 죽어도주의 

영광과 주님을 즐거워하는 찬양과 찬양이 생활화 되어 십자가를 증거히는 찬양 

을드리JlAt 합니다. 말씀을올바로믿고아는것에 더욱 정진하기 위히여 새해에 

는목요일과토요일의 주중 연습을한달에 한두 번은금요집회 참석 후 연습하기 

로히-였습니다. 

교회의 영적 방햄l 부합히는찬양 
위임 목사님은모든설교를항상미리 준비하십니다. 특히다음주일말씀내용 

이 한주 전에 주간충현에 게재되고 교구 모임 때 교구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수 

요 1부 예배 후 일꾼들이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l주일 전부터 준비히는데 찬양대원들도 이 모든 훈련에 걷5k겨합 

니다. 이 외에 찬양위원회는 전임사역자들(찬.oJ=감독， 지휘자， 독창자， 연주재이 

더욱 말씀을 갚이 깨닫고 기도하며 매주일 설교 말염l 마음문을 열고은혜를 받 

을수 있도록찬양을선곡히여 연습을합니다. 그러나 찬양대원들이 딩일의 설교 

크리츠마즈와 진정한 가쁨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다분히 자기 자신일 것이 

다. 자신의 즐거웅과 쾌락을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을 많이 접 
하게 된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은 산타클로스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만들어 낸 것들에 예수님이 가려 

져서 크리스마스가 지니는 참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죽음에서의 해방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 

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려 

야한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 
리는 예수 탄생을 알고 있었으나 찾아가 경배 드리지 않 

았던 성경학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나 자신도 

세상적인 것에서 크리스마스를 느끼고 즐거워했던 모습 

들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 예 

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 동방박사들의 경배 

처 럼 감사의 경배와 기s=7t 넘치는 성탄절을 맞고 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주변을 둘러보 

고 연중 행사처럼 성탄절에만 그 의미를 기억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신준성(집사， 사랑부) 

• 

말씀과 찬양의 의미를 비-로 깨닫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은 충현 찬양대에 주신 

은혜가아닐수 없습니다. 

영적으로온전히 준비된 찬양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 찬양 예배 전 찬양 헌금송 금요집회 찬양 등이 있습니 

다. 이를 맡은 대원흙l게는 찬OJ=감독 지휘자 독창자와 연주지를 통해 목회 설 

교의 전달과 기능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모두 시용하 

여 찬OJ을 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은 일반적으로 한 달 전부터 시작되며， 대부분 

의 찬‘k을 외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찬양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대원 

들이 영적으로온전히 준비된찬양을드리는 데 마음을모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회음을 이루는찬양위원회 
흔히들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각기 특성이 다른 악기들이 지휘자 

의 지휘에따라자기가소리를내야될 때지휘자가요구히는크기로다른악기외­

회음을 이루어 연주합니다. 잘한다고혼자큰소리를 내면 불협회음이 되며， 마옴 

에 맞치 않는다고소리를안내어도 연주가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각기 다 

%댄f 사람들이 모였으나 위임 목사님의 지휘에 따라 회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 주신 5대 목표를 역동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도 찬양위원회의 특성을 살린 팀을 구성하여 선교에 적극 침여 

하도록하겠습니다. 금요 집회 시 전 성도가드리는합창은십자가복음을 전하며 

가장 귀한찬양의 하모니가 되고 있습니다. 찬양위원회는 앞으로 전 성도가 죠썩 

하는이름다운회음의 찬양을드려 하나님께 영광을돌리며， 십자가를 전하는교 

회로우뚝세워질수 있도록 더욱기도와찬앙으로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캄차하는 크리스마스 

얼마 전 5살 된 딸에게 “예찬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7’ 물었더니 아직 어려 

서인지 “엄마 몰라’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신앙 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산타나 선물을 먼저 떠올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도 그 

런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찬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야. 하나님이 예찬 

이를 많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단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해야 해 작년과 마찬 

가지로 12월만 되면 저는 크리스마스에 대해 믿지 않는 아이들처럼 잘못 알까 걱정이 

되어 나름대로 제대로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적어도 저는 크리스마스를 안다고 생각 

한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잘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주님보다는 저를 앞세웠던 죄인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새겼던 성탄 말씀은 나를 더욱더 깨뜨렸으며， 말구유에 나신 예 

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두 부류의 지혜자” 의 말씀을 듣고 ‘나 또한 깨 

어 있지 않으면 주님 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성경학자들처 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 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셨는데’ 진정 십자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십자가가 되 

길 원합니다. 주님의 탄생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려온통방박사들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옹몸과 맘을다하 
여 경배할 수 있는 제 자신이 ， 말씀 앞에 깨어져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남편과 자 
식 걱정이 아닌 오직 주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이수진(집사， 청년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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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깐한다. 쇠고 선물만 받는 달이 아니라 에수는l으/ 태어나SI을 통째서 우리7f 

듀윤l을 받을 수 gl다는 사승l을 말이다. 에수는l이 태어나셔서 자금 우리가 이 

렇게 앵복아ì1/ 살고 셨l슨 ];f이다. 예4 는l이 없었다먼 지금의 우리슨 이 

세8때/ 존재할 4 없을 갯이다. 그렇지만 에수는I을 g}지 못 IJf슨 사람듬은 예 

쑤는l으l 븐얘/를 모르고 산타클로스를 주El공으로 여7/며， 또 자신들이 주 

El공이라고 상간을 하고 gI을 ];f이다. 즉 ̂f탄으l 유혹에 빠지는 갯 

이다. 따라서 나슨 fl듀들에게 에수는l으l 탄앙이 어떤 달이고 무엇을 때야 아 

느지 m려 죠 
，1이다. 이 세사 사라드이 서타저어/ 시타크로스르 차지 마 

슨 ^ " 0 ' D2 ' OL 

고， 예수는l을 잦을 수 있l도록 열GlOl 에수삼음 전할 것이다. 

최태윌초등부) 

κ행쭉한쓸l κ&작봤rj) q 옳 캠T짧@웹』 
어랄 때의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노는 날，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알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예쁜 카드를 주고 받으며 형형색색의 구슬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와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거리를 거닐며 손으로 수화를 하며 친 

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날로 크리스마스가 기억됩니다. 그러나 40대의 나이가 되면 

서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금 

요집회 때마다 성탄 찬송을 배우면서 예수님 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한 쪽으로 밀어내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던 어린 시절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 

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 
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를 사랑하신 사실은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뜨겁게 새겨 

집니다. 이제 성탄절은그냥즐겁게 노는날이 아닙니다. 저는하나님의 무한한사 

랑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말구유 

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손영숙(집사， 에바다부) 

예수납 강샤합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보다는선물과파티가 있는크리스 

마스를 먼저 생각합니다. 원래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오직 예수님께 

만 관심이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 말구유에 누우신 그렇게도 누추한 곳에서 힘들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순전히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 

록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현(중등2부) 

생단간흥 

저1869호 

오든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납I 

“내가 오직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단다.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단 

다. 너의 죄는 이미 다 용서했단다. 이제 온전히 돌아오너라. 너는 내 소중한 딸이 
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로 

만 알고 있던 주님이 내 맘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를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 더 

귀하고도감사했던 건 이런 죄 많은나를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세울 때가 많은 정말로 부족한 나의 모 

습으로 살았지만 이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죽어 있는 삶임 

을 깨달았기에 매일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가고 있습니다. 단지 주님을 내 

가 잘 되어지기 위한 도구로， 내가 평안해지고 싶기에 붙드는 도구로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이자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 
기 위해 죽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성 

탄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나마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기에 정말 사랑하고， 살아 계심에 감사하며 기 

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의 모든 역λ까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고， 주 
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목적이 됩니다 아벤. 

“o톨l “! 01 T 。

“우리 교회는 선뭉 얀줘요 ” 

섣 훌 01니，，~’
l 

부석에서 저녁 춘비를 하고 있을 C대였습니 

다 여성상얀。f을녀센 l 방얀어l서큰소리 

료 하는 망이었지요 우슨 엘인지 운퉁 사。(료 

보맞더니 할머니오「 선한릉 하는 중。 l었습니 
다 통좌l~ 끝난 후 울으니 향머니까 성탄성어l 

교회에서 무슨 선울이라도 수느냐고 하셔서 

우리 교회는 선뭉응 추지 않는다고 대당했노 
라 밥f더군요. 추영 학교에서 배운 요양인데， 
0(-등으/ 생간o( 궁음해 또 울었습l(C~ 

“성탄섣이/ 오H 선웅응 얀 주시는 좋 야니 ?" 

“성탄성D1(는 여l수닝이 선웅이 l(바 다론 선 

웅 얀수시는 꺼지 
。 f들의 똥똥한 대당이/ 영마으l 장노hlll~ 발 

동하여 또 울었습니타 

“다론 선뭉o ( 없어서 혹시 성섭하진 않l(? " 

‘맨찮。 f， cf른 선뭉보타 여/수닝이 더 좋。(-. " 
。 F등의 。 l 망을 듣고 까장 큰 선움을 받고서 

정혜리(대학부) 

도 다른 우연까흘 강구람던 서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승니다 그리고 어린 야o (릉 통 
해서 선EH 그 사처/까 까차 크 서끔이요 llff타꺼/ 하시으 까사해스니다 OL'- DLL202 "' C 。근 디 !’‘ tl 

이태은엄口H영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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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차1f의 훌음을 전캘f니 다 

추를 영와홉게 하기에 마음을 모은 장로 

z장탄을 3댔다 3t료닝 이전에 은증을 
잉은 차녁이기에 ff양을 드린다고 Zf증하 

는 이들의 맏음을 담아보았다. 

~로증차다으 이맺게 마도어처스니다. 0'-00 L- L - , 0' 

1qq7년 잔양을 좋아아는 분들로 상로 중 

상탄을 발족아였습니다 잔양을 아시다가 
아늘냐랴에 먼저 가신 두 분을 포$바여 그 
도야 모두 18부의 자로니틈이 풋차다에서 자 

I , ..... L.:,. ---, 0-- 0 도 。

양을 하섰지요 . Of~1득 장로 j 

2멍F을드릴때마다? 

저의들의 부족암에도 불구아고 앙상 하냐님께서 받으실뻗f게 저의들을 준비케 아시고 산앙 

커|아시니 감사알따름입니다 . 냉선언 gt로 j 

매 추일 빼매 연습을 압니다 연습은 언제나 즐겁케 밥니다 음악석 수준에 도담하는 것을 
목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얀양이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은혜가 되고 간응이 되기를 원압니다 

(자신투장로) 

잔양을드리기 위애아냐님과성도앞에서연아주죠심스렵습니다 ( 017.j!f. :J로 j 

냐의부속암때문에떨립니다. (죄윤덕장로 l 

앙상 부족아다고 느껴져서 더욱 기도아며 t망아고 있습니다 (왕의Ef gf로 ) 

자로증차다으? O-OOL"L 
차얀요 하 수 이다느 거 자체가 가사이기에 기쁘。로 모여 차야하니다.d깅짖7.j 자로 j 02 2 ' M ' L ^ I ,, - I 0 I , I 11 '0-- - I L 0 벼 」。

자로춧차다으 으아저으로 뛰어나 차야대가 아니라 시자가의 보으으 저아느 춧차다이 되어야 
。 OO LL 口「기 11- ' L L 0---"" - ,----.-, t:::1 "' --' -，口근 L .L 。

안다고 믿습니다 보멸의 은송을 통안 영석 울림이 있어야 겠습니다 (윤석el 장로) 

엄마 선 수술을 받댔습니다 수술 후 아식은 호읍이 부속앙니다. 그려냐 수술을 받은 후 더욱 
기어지 여저 자야으 I 리니다 차소 가으데 거하시느 으혜르 더욱 저실하게 느깝니다. 

。..， L02- t:::l " . L.: O " L.:.. ,, - , I .'L L " 2 'j 

r 깅닫용장로 l 

I예 행훨애 흑홈훌 짧옆 

성찬12쟁 요 베툴러F휠I 찬븐 필 
“오 베들러l행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웰높01 빛나고 잡잡히 있으니 저 올라운 

빛 지금캄캄한 이밤에온 하늘두루 바춘줄 너 어찌모르나!' 2005년 한해도 이제 얼마남 

지 않아조금은 0]쉬움이 남습니다. 한해를돌이켜보면하나님의 섭리를몸소느끼며 체험 

하고，받은은혜에감격하여매예배 시간마다뜨겁게눈물흘리며찬양하였던것이기장큰 

기쁨이었습니다. 이를통해서 구주예수님을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모든 사람들 장자는 동요써l 명화의 왕이 서%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 

로그 일을 01는듯밤새껏귀한그일을말없이지켰ψ 죄인인나와통행하여 주시는은총 

이 참컸습니다. 금요집회 때마다성탄찬빵+메시지를통해서 저는기슴을치며 회개할수 

부벼1 없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제가 받은 가장큰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요 올라~J 하 

나남큰선물주시니 주 믿는사람마음에큰은혜주셨네이죄악서~J사람주오싱모르 

나주 영접핸챔들그 맘어7!VNr’ 

7]장큰구원의 선물을받았음에도 감λ때 않았던 나의 잠-A~는 영혼을항한은총의 울림 

은 저를 완전히 사로집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혀논 컸습니다 그~1 나의 죄를 

사하여주신예수님을찬양할때마다감사감사할뿐입니다.나의삶에임마누엘주예수를 

모시고늘동행하며， 언제나주님만을찬양하고나의 삶이 드려지는귀한날이 영원히 이어 

지기를간절히 소망합니다 t요 버l들러l행 예수남 내 맘에오셔서 내좌를모두λ}핸 늘 함 

께 하쇼서저 천IJ，h들의소식 나기빼들으니오 암마누엘주예수 내 맘에오소서”아멘 
이수진 (집사， 할렐루야 찬양대) 

이련은삐를받습니다. 

tκ상의 내용이 새롭습니다 성경을 얽으면 같은 
구설이라도 아집 저녁 새롭듯이 산앙 부를 때마다 

그갑동이순간순간 새롭습니다 (01징우장로 j 

왜 좁은지 알 수도 없이 성말 좋습니다 

(죄윤덕장로) 

똑같은 깐송이랴도 부르는 이에 따라 영석인 느 

낌이 다릅니다 산양은 입솔로 부르느냐 마음을 담 
아서 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득장로 j 

어떤 때는 받은 은예가 커서 그 감격 때문에 소리가 안 냐올 때도 있습니다 잔양의 기쁨을 듬 

뿔 받고 있지요 (암장싱 gr로 ) 

장로님들이 신근아게 느껴십니다 와려암보다는 진솔아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드리는 t방 

에 늘 감동받습니다 . ( 깅껑의 징사， 반주 ) 

2∞b연소망은? 
아냐님께서 기뼈아시는 잔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01겨'l~1 장로 j 

저는 잔양을 담고 사는 사람으로 신앙 생왈을 하겠습니다 . ( 01킹우 장로 j 

생왈이 곧 산양입니다. (죄윤덕 장로 ) 

복음의 공동체에서 사랑과 섭김을 실선하면서 십자가를 선아며 살겠습니다 (왕의맏장로 j 

그리스도 안에서의 와목을 위애 자신을 부인아는 모습으로 저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자신득장로) 

소리의 산양이 아니랴 모습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려고 밥니다 ‘웅식자 란 말 그대로 ， 성도들 

의 진흘 지고 복욕음 치아느 즉이이 되고 심슨니다 r유선미 자로 j 
u = “].::::::! L . L U L “] ’ ) 
성도툴 앙에 낮아지려고 압니다 복음의 산양으로 성도들께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깅탄용 장로) 

어론이 되슨 gl은 부담을 치는 앙이다. 기꺼이 그 짚을 Æ/고 주 앙으로 걷어7μl는 분들의 밥 

걸음을따라우리도 깐다. 주남앙에서는그날까지 2빵아며l 
(편집실) 

새 ‘ 기‘족 . i . 왼 · 엉 ， 압 · 니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036 여호준 19 고등부 정찬영m 3048 임효임 5 청년1부 

3037 장세진 19 고등부 정찬영(7) 3049 김희진 14 청년2부 송진경(3) 

3떠8 권영선 15 칭년1부 김영은{15) 3050 김민재 19 대학부 김쥔19) 

때39 권부성 15 정년1부 김홍열(15) 3051 유재석 장년2부 김월재1 ) 

3040 임은주 15 청년2부 전경재1 5) 3052 김수호 19 처연1부 강신순{1 ) 

때41 이영희 19 정년1부 윤병식까 3053 이옥분 8 ~번1부 김대핸8) 

3042 오보림 18 고등부 오동흰1 8) 3054 공동기 7 장년3부 김영호(1 8) 

3043 정정욱 19 청년1부 장순옥{5) 3055 박성남 10 장년2부 최영실m 

3044 권대준 17 ε년2부 임경쉰16) 3056 윤여절 10 장년1부 이진OK6) 

3045 임영진 5 장년3부 3057 도우석 4 ε번1부 정길재2) 

때46 조남옥 5 ε번2부 3058 김종기 7 ε번2부 이진귀:6) 

3047 임대홍 5 청년1부 3059 안상희 19 대학부 신문영(1 9) 

앵g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 I를 원하시는 분은 

봉당 203호 새가족 동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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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엉실 꽤|라봉사자보집 
자격 ‘ 만19세 이상 남 여 교인 

문의 : 음영실 (내선 224번) 

훨훨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 

자가복음의 통로로만 λ}용뼈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혐의 모든 청지기와성도들<>] 십자가복음으로 깨 

어지며， 자기를부인하는 예수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rm 2뼈년도단7]선교 계획과 때rc훈련0] 하나님의 

뭇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없게 하소서. 

냉 매월둘째주수요일에실시되는교회주변전도를통 
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록은혜를 
주소서 .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기관들이 주어진본분에 띠라 예 
수 그리스도 앤l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전으로함께 지어져 가게 δ남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 
X까복음을확신하며 믿음안에서 X봐게 하쇼서 

[2)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λ댐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 

현복지관이 십자가복음으로운영되게 6납:서. 

a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복재을 십자가의 은 
혜로관리할수있도록성령께서 인도하소서 ， 

1\J o 지도의 충면 
·맨|선교1일수렐l 
일자 : 2006년 1월 14일(토) 

시간 : 오전 10:00-오후 2:00 
장소 : 제2교육관 4층 

대상 : 1월-4월 단기선교출발예정 팀원전체 및 희망자 

+3부예배일어통역자모집 
자격 : 주일 3부 예배 시 일본어 통역 가능한 자 

문의 : 사무국 (내선 400번) 

• 오케스트라[fl원 모집 
모집 기간 : 12월 25일(오늘)까지 

문의 : 찬앙위원회 (내선 260번) 

자격 : 충현교회 세례교인으로 악기전공자 및 

비전공자 중 연주 가능한 자 

+'l!악집뱀부진앙연습 
일시 : 12월 25일(오늘)까지 오후 3:20-4:30 
장소 : 교육관 307호 -

추낀흥헌 

+2ro)년도전반기햄생신정 
1. 선발대상 

@ 본 교회 등록교민으로 2003년 12월 30일 
이전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민 고 대 
대학원 ‘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침석하며 
교회 각 부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학생 

2, 신청기간 12월 앙일(오늘1" 2006년 1월 8일(주일)끼지 
3, 문의 및 신청징소 교육국 당02-552-820이#472， 4731 

·전도회감사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하반기 회계감시를 실시합니 
다 각 전도회에서는 이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 

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2006년 1월 1일(다음 주일1 '" 1월 29일(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7월 '" 12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시산표 1부(1월-12월1， 금전출납부， 원장1 

영수증철， 예금통장 

·댄|선교팀장훈련 
일시 : 2006년 1월 4일(수1， 1월 11일(수12부 예배 후 

장소: 본당 112호 

교피소석 

원 2005년 1 2월 25일 

별세 

인용섭 성도 (박복통 권사의 o}들， 8교구 

마장구역)/13일 별세， 15일 장례 

2， 0 1원흡 성도 (유영희 권사의 남편， 9교구 

하계1구역)/14일 별세 ， 16일 장례 

3, 최ZS떡 성도 (8교구 성수2구역)/15일 별 

세， 17일장례 

4 유갑연 성도 (박정숙 권찰의 모친， 10교구 

정릉2구역) / 15일 별세， 17일 장례 

/ 

늠배전도부 전도회장 전체월례회 

일시 : 25일(오늘) 15:30 

장소:교육관 501호 

2 권사회전체기도회 
일시 :28일(수) 1부 예배 후 

ε~ ‘ 갈릴리흘 
3 자원봉사부월례회 

일시 ‘ 28일(수) 새벽예배 후 05:40 
장소:본당 112호 

대상:자원봉사팀장및조장 

모임 

결온 

2006년 단기선교팀 1 차 언어운련 
시긴 개빠일 오후 3:때-3:50 71간 : 2006.1.8 -2.26 (종 8강) 

언어국가 강사 강의실 

몽 골 너밍에르덴 교육관 401호 
내몽골 김에스더 본당 201호 

인도(힌디어) 이복희 교육관 11 2호 
러시아(극동) 주미라 교육관 408호 
카자흐스탄 빼루게이 교육관 404호 
우크라이나 김엘리나 교육관 409호 
방글라데시 띠 뚜 교육관 303호 
베트남 번 교육관 510호 
라오스 TAPE 대체 교육관 505호 

미얀마 2.1 나 교육관 407호 
캄보디아 키디지」겨。 교육관 307호 

동일레시 of(동티모르) 이향선 교육관 403호 
우즈베키스탄 보 랴 교육관 308호 

피푸이뉴기 qO)(영어초급) 키。저。으」 교육관 410호 
쓰리랑카 다누시 교육관 509호 

2006년 1월 주일 및 수요 예배 기도 담당 

주일 예배 (장로) 찬앙예배 수요예배 
월 。己l

II m N V 
(안수집사) II 

최차용 이달옥 안석현 임창식 박상대 조흥진 전옥순 이 훈 
8 신선길 7，l여 。 τ。: 함철주 박철구 김규석 박성명 전춘옥 김춘자 

15 유상태 고제송 김연근 김신국 신광철 양기수 최은희 이근덕 

22 임무천 노영한 긴니주 。서 '-' 전계식 진홍용 김연태 황정희 김성자 

29 전홍렬 김창국 진학래 장철환 최지윤 유종석 박옥자 주순희 

1，;'i높i열 군 (윤석민 장로， 김미자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정한나 양(정원근 안수 

집사， 이애영 집사의 딸， 11교구) / 27일 

(화)ß:OO 갈릴라홀 

2, 임재헌 군 (임한섭 씨 ， 황선자 씨의 o띔) 

과 이지혜 앙(이재홍 성도， 임선영 집사 

의 딸， 4교구) / 28일(수) 13:00 그랜드 인 

터컨티넨탈호텔 2층그랜드볼룸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1/ 1 (주일 ) 

정성영/김정연 

12/3 1 (토) 
정충신/안태순 

1 2/30(금) 

나광영/최대환 

1 2/29(목) 

김태석/전종일 

12/28(수) 

최종철/문영규 

12/2 7(화) 

안치원/허만선 

12/26(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박상대 

‘ 선교언어 띨수암기 25개 문향을 정확한 발음으로 암기 발표 
현지어 찬양 2-3곡 필히 암송 
1 :1전도 실습을 현지어로 반복 훈련 
현지어 전도지 능숙히 읽기 
영접기도문숙지 암기 
지리， 문회 웅습， 기후， 국가 통치체제 설영(10-15분) 

수뻐용 

예배담당 안내 (12/28-1 /1 ) 

날짜 예배 찬앙 사회 기도 /己서 ‘ -•1 

12/28 수요 1 슬픈 마음 있는사람 (호산나 찬양대) 정진호 정현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사 96-7) 정현민 목사 
12/28 수요 11 속죄하신 구세주를 (실로암 찬양대) 안창덕 강영자 만왕의 왕(사 53: 1 -6) 장 훈목사 

12/30 금요집회 안수집사 부부 찬양대 / 소프라노 김연희 / 김성남 집사 김태석 김성관목사 

1/1 주일 l 〈예배전찬앙〉 정성영 최차용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녹 15:18) 이창수 목사 
1/1 주일[[ 주닝의 n냄을본받는자외 / 소프라노 김희숙(임따엘찬양대 솔로이스퇴 윤수일 이달옥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눔 15:18) 김성관 목사 
1/1 주일 m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외 / 플룻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김영훈 안석현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녹 15:18) 김성관 목사 
111 주일 IV 아침 해가 돋을 때 외 / 플룻 김유경(할렐루야 오케스트라) 나광영 임창식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녹 15:18) 김 익환 목사 
1/1 주일 V 큰죄에빠진날위해 외 /소프라노 김찬미 (가브라엘찬양대솔로이스트) 이경준 박상대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녹 15:18) 장 훈 목사 
1/1 주일찬양 만도린 연주대 / 아벤 찬양대 최종철 조홍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삼상 7:3-6) 여국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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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기 
이삐부 

니광영 
17교구 

김익환 
14교구 

하종철 
18.교구 

조규호 
외신부 

김준희 
8교구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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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목A 

이종대 
2교구 

여국근 
4교구 

고광환 
13교구 

이희식 
6교구 

양재웅 
펀집국 

이경준 
대학부 

정성영 
9교구 

l 우|임목사 

홍순애 
12교구 

강덕펼 
14교구 

이수경 
새7덕~육부 

임태주 
4교구 

김연식 
11교구 

김정연 
2교구 

김정자 
17교구 

한성임 
13교구 

· 찬앙감독 강임구 

l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 교 사송요한 

준
F
 
순
 

」
1
희
 

B
• 

영
꾀
 태
퍼
 i。
과
 책
}과 양
미꾀 

한
n
 

안
”
 

김
8
 

류
9
 

씩
3
 

· 여전도사 

신동자 윤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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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안내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어 및 수화로1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 

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글어， 러시아어1 힌디어‘ 인 
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0' clock Worship 않rvice . and Sri 뎌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영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Mce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자。 -〈ι

오전 7‘00 보」 다 u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일예배 (수화1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W 오후 1:00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다 u 

V 
오후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 ’00 II 오후 7:00 보」 다 u 

금요집회 오후 7‘ 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구분 시 간 X。} -AL 

청 년 2 부 오후 12 :15 제2교육관 2층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 :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λ 망부 오후 12:15 갈릴 라 훌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층 
오후 100(성인) 

닥아부 
(주) 오선 8:30-오후 410 

교육관 110호 
(금) 오후 6’짜오후 90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분 시 간 장 -Aι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IJ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 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소::t.%Jf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τ;ζ%1 .lj!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τ'õ' % 3 .lj! 오전 9:00 교육관 501호 

Jl%4!-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저1 2교육관 4충 


